
◈ 21C 화학산업 발전을 위하여!

정밀화학 B2B 가능한가?
B 2 B의 성공 여부가 화두로 등장한 가운데 산업자원부가 정밀화학, 석유제품, 농축산물 등 1 1개 업종

을 산업부문 B2B 시범사업 대상으로 추가 선정했다고 한다. 자동차, 조선, 전기 등 9개 업종은 2 0 0 0

년 이미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해 B 2 B를 추진중이다.

산자부는 정밀화학, 시계, 산업용 파스너, 공구, 금형, 골판지, 가구·목재 등 중소기업형 업종 7개와

석유제품, 농축산물, 건설 등 유통구조개선 효과가 큰 업종 3개 및 e -비즈니스의 핵심 인프라로 부상

하고 있는 물류산업을 추가 선정했다.

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정밀화학과 석유제품이다. 산자부의 말을 빌리면 정밀화학은 중소기업형

업종이고, 석유제품은 유통구조 개선 효과가 기대되는 업종이다. 정밀화학은 매출액 3 0 0억- 1 5 0 0억원

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니 중소기업이라 할 수도 있고, 석유제품은 유통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

것이 사실이다.

그러나 정밀화학기업들은 매출은 그리 크지 않으나 매출액 대비 순이익은 매출이 1조원 안팎에 이

르고 있는 석유화학기업들을 능가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어 결코 중소기업이라고만 평가할 수는

없는 상태이고, 페인트 및 염안료, 첨가제 부문 참여기업 몇몇은 중소기업의 범주를 벗어나고 있다.

정밀화학 B2B 참여기업은 삼화페인트, 조광페인트, 삼양화학, 송원산업, 페인트·잉크조합, 계면활성

제·접착제조합, 염료·안료조합, 정밀화학진흥회, 케미즌닷컴, 인터켐코리아등 3 2개라고 한다. 해당

기업은 4개에 그치고 있고, 나머지는 주변단체이거나 정밀화학 B 2 B를 추진할만한 역량이 있다고 보

이지 않는 회사들이다.

특히, 이해관계가 상당한 해당부문 참여기업은 별로 없고 페인트, 계면활성제, 염·안료, 정밀화학진

흥회 등 소속단체들이 총 망라돼 있어 과연 B 2 B를 추진하자는 것인지, 아니면 정부예산을 축내자는

것인지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이다. B2B의 기초가 표준화일진데 전혀 가능해 보이지 않다는 것이다.

석유제품도 마찬가지로 정유4사는 정부가 주도하는 석유제품 B 2 B에 참여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밝

히고 있음은 물론이고, 현재도 몇몇 B 2 B가 추진되고 있는 판에 정부가 과연 나서야 하는지 의문이

아닐 수 없다. 석유제품 B2B 참여기업도 코러스닷컴, 엔페트로, 석유 유통·물류기업 및 수출입기업

이 대부분이다.

산자부는 석유화학협회에도 B2B 시범사업 참여를 요구했으나 사장단이 거부해 성사되지 않은 이유

를 곰곰이 되새겨 보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. 석유화학기업들은 수십억원이 소요되는 B 2 B에 협

회 차원에서 참여하는 것은 자금이나 인력 낭비가 심하고 효율성을 기할 수도 없다고 판단해 참여

를 거부했다.

그런데도 산자부는 기업간 협업문화 조성 및 산업컨소시엄형 B2B 체제의 구축에 크게 기여할 수

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는 등 뚱딴지같은 억지논리를 내세우며 국민세금 퍼붓기에 열중이다. 새로 선

정된 1 1개 업종 B2B 시범사업에는 매년 총사업비의 7 0 %인 평균 7억원의 재정자금이 지원돼 정착에

평균 3년이 소요되더라도 기존 9개 업종을 포함하면 6 0 0여억원을 쏟아부어야 하는데도 말이다.

과연 그 막대한 정부예산을 들여 B2B 전자상거래의 기반이 되는 상품·코드 분류체계의 표준화, 전

자문서 교환체제, 전자카탈로그 등의 인프라 구축이 가능할지는 더 두고볼 일이나 지금상태로는 전

혀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 화학산업 관계자들의 진단이다. B2B의 성공 자체도 희박한 판에 정부 주

도로 B 2 B를 추진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.

그런데도 정부는 2 0 0 3년까지 국내산업의 e비즈니스화를 미국과 일본수준으로 끌어올릴 목표 아래

전산업의 e비즈니스 네트워크 구축,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 강화, 운용기반의 확충, e비즈니스의 글

로벌화, 범국가적 추진체계 구축 등 e비즈니스 5대 발전전략을 추진키로 결정했다.

2 0 0 0년 전자상거래 시장규모가 1 7조원으로 국내총생산(GDP) 대비 3 . 2 %에 불과한 것을 2 0 0 3년 1 0 0

조원 이상으로 확대해 전자상거래 비중을 15% 이상으로 끌어올림으로써 세계 선두그룹으로 부상할

것이라고 한다. 매년 G D P의 0 . 8 7 %인 4조2 0 0 0억원의 부가가치 창출과 연평균 0 . 2 - 0 . 4 %의 물가하락,



연간 5 0조원 이상의 비용절감 효과를 기대한다는 분석도 제시하고 있다.

e비즈니스를추진해야하는것은사실이나B 2 B의성공여부가불확실하고가능성이 희박한상태에서막대한국민세금
낭비는불가하다는점강조해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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